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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단신뉴스
그라놀라 조식 시장 계속 확대 2014.10.31

도쿄aT센터

 곡물과 드라이후르츠 등을 섞은 시리얼 그라놀라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밥이나 빵에 이어 제 3의 조식으로 소비자들의 지지가 커지고 있으며 2013년 

시장규모는 5년전에 비해 3배로 확대되어 콘후레이크를 앞질렀다. ‘가루비’와 

‘닛신시스코’ ‘일본 켈로그’ 등 제조 각사는 생산 증대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간편한 조식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라놀라 시장(출하액)은 5년만에 3배 확대 >

                                          출처 : 일본 스낵·시리얼 푸즈 협회 조사

☞ 그라놀라란? 

 시리얼의 일종으로 오트밀, 현미 등에 꿀과 시럽, 유지분을 첨가해 구워 만든 것을 

말한다. 시리얼에는 그 밖에 옥수수전분을 주원료로 한 콘후레이크와 쌀알을 팽창시켜 

만든 펍라이스 등이 있다. 그라놀라는 드라이후르츠와 넛츠를 섞은 것들이 많고, 탄수

화물과 미네랄, 비타민 등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우유,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으로 따로 조리가 필요하지 않아 바쁜 조식에서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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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각사의 움직임

  일본 스낵·시리얼 푸즈 협회에 의하면 ‘13년의 시장규모 (출하액 기준)는 

146억엔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했다고 한다.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가 

손쉽게 섭취 가능한 점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며 각 업체는 공장을 풀 가동

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수요를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라놀라 시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카루비’는 일본 토치기 

(栃木)현 우츠노미야(宇都宮)시에 있는　 공장에 새로운 생산동을 건설하고 

“후르그라”의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투자액은 30억엔 정도로 내년 여름부터 

가동할 전망이다.

    ‘카루비’는 그라놀라를 포테이토칩에 이어 제 2의 주력 제품으로 키울 방침

이다. 대학과 기업 식당에 “후르그라”를 제공하는 서버를 기간한정으로 

설치하는 등의 판매촉진책도 강화한다. ‘14년도 그라놀라 매출액은 전년대비 

50% 늘어난 140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15년도는 생산을 늘려 30%정도 

이상을 늘릴 전망이다. 

  업계 2위인 ‘닛신시스코’는 도쿄 공장에 라인을 증설하고 “탱글탱글 대두 

그라놀라” 등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투자액은 십 수억엔이 

될 것으로 보이며 12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년도 그라놀라의 매출

액은 약 80억엔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설비가 본격 가동되는 ‘15년도에는 약 

160억엔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리얼업계 세계 최대 기업인 미국 ‘켈로그’의 일본법인인 일본 켈로그는 

군마(群馬)현 다카자키(高崎)시에 있는 공장에 지퍼용 패키지타입 상품의 

생산 라인을 추가한다. “후르츠 그라놀라 하프” 등도 봉지타입의 생산 능력을 

증대한다. 투자액은 5억엔 정도로 ‘15년 1월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작년 

가을에는 박스 타입에 이어 지퍼용 타입의 상품이 발매되면서 신선함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후르츠 그라놀라 

하프”의 14년 1~6월기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배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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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비/후르그라

(380g/520엔 전후)

닛신시스코/대두그라놀라

(220g/320엔 세금별도)

켈로그/후르츠그라놀라하프

(500g/618엔)

<주요 제조업체별 그라놀라 제품 현황>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14.10.29>


